
소비재기업절반이상
‘친환경트랜드, 수출에영향크다’

한국무역협회보도자료(2022. 4. 25.)

한국무역협회에서는친환경소비시대부상하는그린슈머를공략하기위한친환경소비트랜드대응전략에

대해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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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경험하면서 환경 경각심이 이전보다 높아져 소비자들 역시 지구에

주는영향을더고려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친환경 의식이 크게 높아져 우리 기업과 정부가 그린슈머(Greensumer)를 겨냥한

마케팅을비롯해 관련 정책지원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 ‘친환경 소비시대, 부상하는 그린슈머를 공략하라!’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소비재 수출기업 40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51.3%의 기업이 ‘친환경 트렌드가 자사의 수출 및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크다’고 답하였음.

‒ ‘팬데믹이후친환경제품수요가높아졌다’는기업도 52.1%에달함.

‒ 글로벌검색사이트인구글에서친환경이슈검색빈도는증가했으며, 쇼핑시친환경제품에대한검색비중도

크게상승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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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이슈및관련제품검색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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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글로벌소비재시장은 ‘그린슈머’(Greensumer, 친환경의Green과소비자Consumer의합성어)가주도

‒ 그린슈머는 2021년 기준글로벌소비자중 53%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팬데믹이전인 2019년

대비약20%p가량증가한수치

‒ 서유럽, 동유럽, 아시아·태평양,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등 6개지역의친환경소비시장을▲시장성숙도,▲소

비자영향력,▲기업인식,▲정책환경등4개부문별로분석한결과,가장유망한시장은서유럽으로나타났으

며오세아니아가뒤를이었음.

‒ 친환경제품수로는서유럽이120만여개로가장많았고,시장의성장률은오세아니아가10.1%로가장높았음.

 글로벌소비재시장을공략하기위해서는친환경대응전략이필수이며친환경에민감한MZ세대(밀레니얼+Z세

대)를타겟해소비자경험극대화, 친환경경영활동공개등의마케팅전략과함께생산에서유통에이르기까지

친환경요소를적용해야함.

‒ 그린슈머세대가친환경제품을선호하는이유는 ‘자신들의가치를충족시켜준다는만족감’때문이며,가격요인은

상대적으로관여도가낮기때문에우리수출기업의적극적인친환경제품개발과대응이필요

 수출기업의친환경전환에따른가장큰애로는 ‘연구개발(R&D)및원가상승에따른가격경쟁력하락’(31.2%),

‘인증 취득 어려움’(19.3%)으로 나타났고, 필요한 지원으로는 ‘금융지원’(25.7%), ‘인증 취득 지원’(25.2%),

‘마케팅지원’(22.9%) 순으로조사됨.

[그린(G.R.E.E.N) 키워드로분석한친환경트렌드대응전략]




